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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n�c�e�p�t�s �o�f �S�t�a�y�. �P�r�a�c�t�i�c�e�. �M�e�e�t�. �M�a�n�a�g�e �t�h�r�o�u�g�h �T�h�e

�C�h�a�p�t�e�r �o�f �<�M�e�d�i�t�a�t�i�v�e �E�s�s�a�y�. �S�y�n�o�p�s�i�s �o�f �C�o�n�f�u�c�i�a�n�i�s�m�. �I �s�t�a�y�>

�C�h�i �G�y�o�o γ�'�o�n�g

�D�e�p�a�r�t�m�e�n�t �o�f �P�a�t�h�o�l�o�g�y�, �C이 �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 π �i�t�y

까�1�i�s �s�t�u�d�y �i�s �c�a π�i�e�d �o�u�t �t�o �i�n�v�e�s�t�i�g�a�t�e �t�h�e �c�o�n�c�e�p�t�s �o�f �S�t�a�y�. �P�r�a�c�t�i�c�e�' �M�e�e�t�. �M�a�n�a�g�e �c�o�m�e �o�u�t

�o�f �<�M�e�d�i�t�a�t�i�v�e �E�s�s�a�y�' �S�y�n�o�p�s�i�s �o�f �C�o�n�f�u�c�i�a�n�i�s�m�' �I �s�t�a�y�> �a�n�d �t�o �c�o�m�p�a�r�e �w�i�t�h �S�t�a�y�. �P�r�a�c�t�i�c�e�'

�P�e�r�c�e�i�v�e�' �M�a�n�a�g�e �c�o�m�e �o�u�t �o�f �<�M�e�d�i�t�a�t�i�v�e �E�s�s�a�y�. �S�y�n�o�p�s�i�s �o�f �C�o�n�f�u�c�i�a�n�i�s�m�' �B�u�s�i�n�e�s�s �&

깨 �i�n�g�s�>�. �T�h�r�o�u�g�h �t�h�i�s �s�t�u�d�y�, �s�e�v�e�r�a�l �i�m�p�o�r�t�a�n�t �v�i�e�w�s �a�n�d �u�n�d�e�r�s�t�a�n�d�i�n�g�s �c�o�u�l�d �b�e �p�r�o�p�o�s�e�d �a�s

�f�o�l�l�o�w�s�.

�I�. �S�t�a�y �m�e�a�n�s �s�t�a�y �a�t �h�o�m�e �w�i�t�h �D�o�i�n�g �h�o�m�e�w�o�r�k�s �o�r �a�n�y �o�t�h�e�r �c�o�n�c�r�e�t�e �t�h�i�n�g�s �i�n �h�i�s �b�e�s�t �a�n�d

�m�o�s�t �r�i�g�h�t ∞ �u�s �w�a�y �a�s �p�o�s�s�i�b�l�e�. �A�n�d �t�h�e�r�e ’ �s �n�e�e�d�e�d �v�i�r�t�u�e �o�f �d�i�l�i�g�e�n�c�e�.

�2�. �P�r�a�c�t�i�c�e �m�e�a�n�s �d�o �g�o�o�d �o�n�e ’ �s �b�e�h�a�v�i�o�r �o�r �d�o�n ’

�t �v�i�o�l�a�t�e �e�t�i�q�u�e�t�t�e�. �A�n�d �t�h�e�r�e
’

�s �n�e�e�d�e�d �v�i�r�t�u�e �o�f

�a�b�i�l�i�t�y�.

�3�. �M�e�e�t �m�e�a�n�s �m�e�e�t �w�i�t�h �a �l�o�t �o�f �p�e�o�p�l�e �a�n�d �p�u�t �t�h�e�m �t�o �r�i�g�h�t�s �o�r �e�n�c�o�u�r�a�g�e �t�h�e�m �i�n �t�h�e�i�r

�g∞�d�n�e�s�s �i�n �t�h�e �c�o�u�r�s�e �o�f �a여 �u�a�i�n�t�a�n�c�e�. �A�n�d �t�h�e�r�e ’ �s �n�e�e�d�e�d �v�i�r�t�u�e �o�f �w�i�s�d�o�m�.

�4�. �M�a�n�a�g�e �m�e�a�n�s �m�a�n�a�g�e �b�u�s�i�n�e�s�s �o�r �a�f�f�a�i�r�s �c�h�a�n�g�i�n�g �f�r�o�m �t�i�m�e �t�o �t�i�m�e�, �t�h�a�t �i�s�, �d�e�c�i�d�e �a�n�d �s�o�l�v�e

�t�h�e �c�o�m�p�l�i�c�a�t�e�d �a�f�f�a�i�r �t�i�m�e�l�y�. �A�n�d �t�h�e�r�e ’

�s �n�e�e�d�e�d �v�i�r�t�u�e �o�f �s�i�n�c�e�r�i�t�y�.

�5�. �P�e�r�c�e�i�v�e �i�s �s�u�b�s�t�i�t�u�t�e�d �t�o �m�e�e�t �s�i�m�p�l�y�. �T�I�1�e �r�e�a�s�o�n �w�h�y �m�i�n�d �i�s �s�u�b�s�t�i�t�u�t�e�d �t�o 야�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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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끼 �l�e �a�b�s�t�m�c�t �a�n�d �p�h�i�l�o�s�o�p�h�i�c�a�l �c�o�n�c�e�p�t�i�o�n �o�f �M�i�n�d�. �B�o�d�y�. �B�u�s�i�n�e�s�s�' 끼 �l�i�n�g�s �c�a�n �h�a�v�e �v�i�v�i�d

�a�n�d �p�r�a�c�t�i�c�a�l �m�e�a�n�i�n�g�s �b�y �i�n�t�e�r�v�e�n�t�i�o�n �o�f �i�n�t�e�m�l�e�d�i�a�r�y �b�e�i�n�g�, �P�e�o�p�l�e�' �E�g�o�. �H�e�a�v�e�n�' �E�a�r�t�h�. �A�s

�f�o�r �D�o�n�g�m�o�o�, �4 �i�t�e�m�s �o�f
‘

�S�t�a�y�. �P�r�a�c�t�i�c�e�' �M�e�e�t�. �M�a�n�a�g�e �a�r�e �t�h�e �a�i�m�s �a�n�d �m�e�t�h�o�d�s �t�o

�a�c�c�o�m�p�l�i�s�h �t�h�e �C�o�n�f�u�c�i�a�n ’ �s �u�t�o�p�i�a �t�i�l�l�e�d �w�i�t�h �r�i�g�h�t�e�o�u�s�n�e�s�s�.

�K�e�y �w�o�r�d�: �S�t�a�y�' �P�r�a�c�t�i�c�e�' �M�e�e�t�. �M�a�n�a�g�e ‘ �S�t�a�y�. �P�r�a�c�t�i�c�e�. �P�e�r�c�e�i�v�e�' �M�a�n�a�g�e�, �C�h�a�p�t�e�r �o�f �I �S�t�a�y�.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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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格致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心身事物을 이해해야 하는데 。 �l 四π의 일차적인 �I훨件을 규정하는 것이 止行

찢決이다 �. 我止풀의 전면적인 해석을 통하여 事物활의 止行쩔냈과 我止훌의 �1�1�:�. 行遇決을 비교분석하면서 함의

를 밝히고 그 同異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事物章의 �3조문과 我止풀 전체를 번역하고 고찰에서 문자적인 해설을 첨부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3�. 고찰 및 결론

止는처해있는환경이나여건속에서가장합당하고이상적인방법으로至홈하게處身하는것이며이 때에

요구되는德目이動이다�. 行은 �A倫問의 활동에서 항상 모든 行됐을 바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요구되는 德目이

能이다 �. 遇는 世會의 때域에서 많은 사람들과 交流하면서 揚홉 �i�: 惡하며 敎化 �{�I���a�t 에 노력하는 것이고 이 때 요

구되는 德目이 慧이다 決은 天時에 응하여 때를 놓치지 않고 일을 決斷하여 처리함으로써 사업을 완수하는

것이며 이 때 요구되는 덕목이 誠이다 또한 止行遇決과 止行짤決은 王語가 心에서 �A으로 바뀌면서 그에 따

라 서술어도 했에서 遇로 바뀐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의미맥락은 같다 �. 나아가 束武에게 있어 진

정한 止行遇 �(짤 �) 決의 실천은 홉으로 충만한 세계인 �:�r�L�i�f�u 道德的 理뻔、世界를성취할 수 있는 중요한 실천방법이

자 목표로써 설정되고 있다 �.

중심어 我止 �. 止行遇決 �. �J�U�J 쩔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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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格致훌 �. �I�i홈略 � 我止〉훌을 통한 止行遇決의 뻐 �;응 考찢

�I�. 序 論

〈格致휠 �. �f�i쩌略〉은 〈東뽑펀世保元〉의 중심개념인

天짜 �.�i�!�!�: 會 �.�A 倫 �. �1센方이라는 띠 �]�[ 橫造와 〈格致훌〉

의 중심개념인 心 �. 身 �, 事 �, 物이라는 띠�]�C構造를 설

정하고 해설한 중요한 論網이다 �. 事物행에서 규정한

心身事物 각각의 며端에 대해 觀仁한과 志�%륜 �. 天
下웰 �. 며季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연하여 설명하

였고 天機며元에 대해서도 天勞현 �. �)�-�:�a ￥ �.�=�.�'�"�+�-�. 天下系�

我章등에서 상세히 해설하고 있다 �.
그런데 事物章의 첫머리에서 ι、身事物과관련하여

규정된 하위개염인 止行짧決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명확한 의미가 보여지지 않다가 我止뭘에서 止行遇

決로 약간 변형되어 나오긴 하지만 그 의미의 대강

이 드러나고 있다 �. 그러므로 事物훨과 我止끊을 비

교하면서 분석하면 止行쩔決에 대한 개념도 아울러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따라서 저자는 두 章을 비교하면서 止行짤決과 止

行遇決의 차이점 및 같은 점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추구함으로써 心身事物에 대한 개념

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

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우선 뽑物훌의 첫 세 문장과 我止훨에 대한 번역과

약간의 해설을 연구자료로 실어 두고 이를 바탕으로

考察에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

�I�I�. 本 論

�1�. 훌物章

�1�. �1�. 物흰身 �1�:�1�2 身횡心 �1�:�1�2 心힐事 �1�:�1�2

譯 �) 物은 身에 깃들고 身은 心에 깃들며 心은 事

에 깃든다

�1�.�2�. -物止也 -身行 �1�:�1�2�- 心쩔也 -事決 �1�:�1�2

譯 �) .物은 그치고 광은 行하며 �-�.�,�(�. 、은 깨닫고

事는 處決한다 �.

�1�.�3�. 動以止 �1�:�1�2 能以行也 慧‘以쩔�1�:�1�2 誠以決也

謂 �) 했으로써 머무르고 能으로써 行하며 뭘로써

깨닫고 誠으로써 �i�J�( 한다 �.

�2�. 我止章

�1�.�1 我止在地 地有家 �1�:�1�2 我行在我 我有身也

我遇在�A�A有心 �1�:�1�2 我決在天 天有事也

내가 머무르는 것은 땅에 있으니 땅에 집이 있

기 때문이며

내가 行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며

내가 만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으니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이며

내가 결정하는 것은 하늘에 있으니 하늘에 일이

있기 때문이다 �.

�1�.�2�. 我家좁地 地命我動 我身立局 局命我能

我心澤쫓 쫓命我慧 我事係天 天命我誠

나의 집은 땅에 붙어 있는데 땅은 나에게 근변할

것을 명하고

나의 몸은 局方에 서 있는데 局은 나에게 능히

할 것을 명하며

나의 마음은 무리 안에 섞여 있는데 무리는 나에

게 슬기로울 것을 명하고

나의 일은 하늘에 매어 있는데 하늘은 나에게 성

실할 것을 명한다 �.

�1�.�3�. 民各有家 不쫓各活 民各有身 不�f훌各節
民各有心 不 �;쫓各得 民各有事 不害各成

사람들은 각자 집음 갖고 있지만 각자 살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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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침탈하지 않고

사람들은 각자 몽을 갖고 있지만 각자 닦는 것을

침탈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각자 마음을 갖고 있지만 각자 心得하는

것을 업신여기지 않고

사람들은 각자 일을 갖고 있지만 각자가 이루는

것을 해치지 않는다 �.

�1�.�4�. 地養萬家 不홉짧 �I�J 局育萬身 不홉其材

쫓包萬心 不홉其諸 天施萬훌 不홉其時

땅은 모든 집을 養植하연서도 그 이로움을 아끼지

아니하고

局은 모든 몸을 길러 주면서도 그 資材를 아끼지

아니하며

쨌은 모든 마음을 포용하면서도 그 꾀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늘은 모든 일을 베풀어 주면서 그 때를 아끼지

아니한다 �.

�1�.�5�. 我止我家 莫如動也 我行我身 莫如能也

我遇我心 莫如훌훌‘也我決我事 莫如誠 �i�t�!

내가 나의 집에 머무름에 근면함보다 나은 것이

없고

내가 나의 몸을 행함에 재주를 다하는 것보다 나

은 게 없으며

내가 나의 마음을 만남에 지혜로운 것보다 나은

게 없고

내가 나의 일을 處決함에 성실함보다 나은 게 없

다 �.

�1�.�6�. 若動不動 無以없家 若能不能 無以鳥身

若慧不옳 無以買心 종誠不誠 無以鳥事

만약 근연이 근연답지 못하다연 그것으로 집을 살

렬 수없고

만약 재능이 재능답지 못하다연 그것으로 몸을 닦

을 수 없으며

만약 지혜가 지혜답지 못하다연 그것으로 마음을
。�4 으」 ζ �:�'�C�>�!�-�:�1

�"�C
�2�. �I �\�1�A��

만약 성실함이 誠답지 못하다면 그것으로 일을 이

룰수없다 �.

�1�.�7 地命�* 家 不훌民家 局命 �f女身 不 �f훌民身
�� 命 �f女心 不흥民心 天命 �J�z�: 훌 不홈民훌

땅이 너의 집에 영하기를 다른 사람들의 집을 빼

앗지 말라 하고

局이 너의 옴에 명하기를 다른 사람들의 몸을 침

탈하지 말라 하며

聚이 너의 마음에 명하기를 다른 사람들의 �n뜸을
능멸하지 말라 하며

하늘이 너의 일에 명하기를 다른 사람들의 일을

해치지 말라 하였다 �.

�1�.�8�. 地命�* 家 �t女家짜옳 局命 �i女身 �t女身 �i女鳥
�;용命 �J�z�: 心 �i女心 �J�z�:�� 天命 �j女事 �J�z�: 事 �i女없

땅은 너의 집에 명하기를 네 집은 네가 하라 하

였고

局은 너의 몸에 명하기를 네 옴은 네가 하라 하

였으며

聚은 너의 마음에 명하기를 네 마음은 네가 하라

하였고

하늘은 너의 일에 명하기를 네 일은 네가 하라

하였다 �.

�1�.�9�. 莫非同家 我家我꿇 莫非同身 我身我切

莫非同心 我心我緊 莫非同事 我事我急

집을 한가지로 하지 않음이 없지만 나의 집은 내

가 빠르게 하고

몸을 한가지로 하지 않음이 없지만 나의 몸은 내

가 절실하게 하고

마음을 한가지로 하지 않음이 없지만 나의 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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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긴장되게 하고

일을 한가지로 하지 않음이 없지만 나의 일은 내

가 긴급하게 한다 �.

�1�.�1�0�. 莫非均動 我動我先 莫非 �t잉能 我能我先

莫非均활‘ 我慧 .我先 莫非 �t염誠 我誠我先

고루 다 근연하지 않음이 없지만 나의 근연함을

내가 먼저 하고

고루 다 능히 하지 않음이 없지만 나의 능함을

내가 먼저 하고

고루 다 지혜롭게 하지 않음이 없지만 나의 지혜

로움을 내가 먼저 하고

고루 다 성실하지 않음이 없지만 나의 성실함을

내가 먼저 해야 한다

�2�.�1�. 我有我家 此生家也 我有我身 此生身也

我有我心 此生心 �1�E 我有我事 此生事 �1�E

내가 가진 나의 집은 이승의 집이고 내가 가진

나의 몸은 이승의 몸이며

내가 가진 나의 마음은 이승의 마음이고 내가 가

진 나의 일은 이승의 일이다 �.

�2�.�2 此生此家 其止不 �- 此生此身 其行不�-
此生此心 其遇不 �- 此生此훌 其決不�-

이승의 이 집은 그 머무름이 하나가 아니고 이승

의 이 몸은 그 行이 하나가 아니며

이승의 이 마음은 그 만남이 하나가 아니고 이승

의 이 일은 처결함이 하나가 아니다 �.

�2�.�3�. 七�R有훌 其止無뿔 �A方周遊 其行無뿜

萬夫取짧 其遇無 �� 四時不絡 其決無뿔

일곱 자의 몸에 그 머무름이 무궁하고 八方을 주

유하니 그 行함이 무궁하며

모든 사람들이 꾀를 쓰려 하니 그 만남이 무궁하

며

사시사철 끊임없이 바뀌니 그 결단뺨 �l 끝이 없다

�2�.�4�. 止止又止 行行又行 遇遇又遇 �;央決又決
머무르고 머무르되 또 머무르며 행하고 행하되 또

행하며

만나고 만나되 또 만나며 결단하고 결단하되 또

결단한다

�2�.�5 止止又止 終成大止 行行又行 終成大行

遇遇又遇 終成大遇 決決又 �i�J�d�1�f 成大決

止止又止하면 마침내 큰 止를 이루고 行行又行하

면 마침내 큰 行을 이루며

遇週 �X�i 뭘하면 마침내 큰 遇를 이루고 決決又決하

면 마침내 큰 決을 이룬다

�2�.�6 不止以止 中藏줬心 當決不決 中澈私心

흘‘勢§μ훌萬�f흩得也 좋、量確深萬 �f숍 ���I�J 也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무르면 속에 愁心을

간직하게 되고

응당 결단해야 함에도 결단하지 못하연 속에 私心

을 갖게 되지만

갚�;의 勞가 크고 원대하면 만배로 얻을 것이며

志의 局둡이 굳세고 깊으면 만배로 이롭게 된다 �.

�2�.�7�. 賴�A燒偉 內懷放心 형‘홈當行內懷逢心

身先當行 天下助也 心絡 �{쫓偉 四方佑也

남의 요행에 의지하면 안에 방자한 마음을 풍게

되고

내가 마땅히 행할 것을 게을리 하면 안에 怪速한

마응을 풍게 되지만

몸이 응당 행할 것을 먼저 하면 天下가 도울 것

이며

마음 속에 요행심을 끊으연 사방에서 돕게 된다 �.

�2�.�8�. 止當大止 行當大行 遇當大遇 決當大決

머무르려면 마땅히 크게 머불러야 하고 행하려면

마땅히 크게 행해야 하며

만나려면 마땅히 크게 만나야 하고 결단하려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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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히 크게 결단해야 한다 �.

�3�.�2 止高뭘場 是謂大止 行高廣局 是謂大行

遇高大聚 是謂大遭 決高當�8츄 是謂大決

익무릅이 �i파 �n�'�l 하면 마당을 굳서�l 게 하니 。 �l 를� 크게

머무른다 하고

행함이 高 �I�I�'�, 하면 局을 넓히게 되는데 이를 크게

행한다 하며

만남이 흙 �I�I ‘하면 聚을 크게 만드는데 이를 크게

만난다 하고

결단함이 高 �1�1�\ 하면 때에 適當하게 되는데 이를 크

게 결단한다고 한다 �.

�3�.�3 止高뀔場 包�j뼈覆場 行高廣局 慢讓廣局

遇高大 ���f 훌術大쫓 決高홉時 橫짧當時

머무름이 높아 마당을 굳세게 하였다면 짧場을 두

루 적시게 되고

행함이 높아 局을 넓혔다면 廣局을 공손히 양보하

여 물려주게 되며

만남이 높아 짧을 크게 하였다연 大聚을 저울질하

여 알아낼 수 있고

결단함이 높아 때에 적당하게 되었다면 적당한 때

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

�3�.�4�. 양냉뭘場 便宜莫善 揚讓廣局 材幹莫善

�*
훌衝大쫓 機흩莫善 橫

�*
값홉時 練達莫善

강장을 두루 머금으면 편리함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고

광국을 공손히 양보하면 재간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으며

대중을 헤아리게 되면 機없함이 이보다 더 나은

게 없고

적당한 때에 웅직일 수 있으연 ￥�!�1�i�i 좋함이 이보다

더 나은 게 없다 �.

�3�.�5 止高뀔場 其動無敵 行高廣局 其能無敵

遇高大聚 其慧無敵 �j央픔當 �8츄 其誠無敵

머무름이 높아 마당을 굳세게 하였다면 그 했함은

대적할 것 �o�j 없으여

행함이 높아 局을 넓혔다면 그 能함은 대적할 것

이 없고

만남이 높아 聚을 크게 하였다면 그 지혜로움은

대적할 것이 없으며

결단함이 높아 때에 적당하게 되었다연 그 誠함은

대적할 것이 없다

�3�.�6�. 敬止以止 間핏居也 閔行以行 母作�,현‘也

貞遇以遇 無或犯 �i�f�! 明決以決 꺼젠期也

머무름을 공경하여 머무름으로써 재앙이 들지 말

게 할 것이며

行함을 조용하게 하여 행하되 게으르게 하지 말

것이며

만남을 바르게 하여 만남으로써 혹시라도 범하지

말것이며

결단을 명쾌하게 하여 결단하되 시기를 놓치지 말

아야한다

�I�V�. 考 察

�1�. 훌物章

먼저 �1�.�1 에서 펀은 자리잡고 사는 것을 뜻한다 �.
心당과 事物은 인간사회에 존재하는 생활양식을 크

게 네가지로 구분하여 설파한 기본 개엽이며 고금을

통틀어 보편적인 것이다 �. 여기에는 ￡體가 빠져 있

는데 그것은 물론 .나이다 즉 세상을 구성하고 선

악을 지으며 오늘도 내일도 삶을 이어가고 있는 개

개의 맏存하는 �A間이다 냐는 �u�t 음과 몸을 통뼈
外界의 사풍과 접촉하면서 사건을 끊임없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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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것이니 이것이 곧 정치 � 경제 �사회 � 문화를

망라한 �A類의 全歷잇이다 �.

�1�.�2 에서는 개체로서의 ι、身事物에대한 기본적

인 �l월件 내지 원리를 밝히고 있다 �. �1�.�1 에서처럼 �{
‘

身事物은 연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만 각기 개별적

인 존재가치와 성격이 있다 먼저 物은 �'�I 흐�l 휩.하여

有形化하고 養育하며 身은 항상 .動作’함으로써心을

따르고 事를 행하며 物을 변화시키는 일을 수행하게

된다 心은 항상 .찢知.함으로써 팎를 실패하지 아니

하고 身을 게으르지 않게 건사할 수 있다 �. 또 事는

항상 處理 解決’되어야지끊기거나 맺힘이 있어서

는 안되니 마치 제방의 물이 터져 내리는 것과 같다

는말이다 �.

�1�.�3�. 은 위의 止行쩔決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동시에 實錢的 當 �f똥이기

도하다

�2�. 我止章

�1�.�1�. 에서의 止行遇決은 〈事物〉章 �1�.�2�. 에서 나온

止行찢決의 변형이다 �.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논의한다 �.

�1�.�2�. 에서 다시 動能慧誠이 나오는데 〈事物〉월

�1�.�3�. 과 맥락이 같다 �.
局은 내 몸의 활동이 미치는 범위 �( 영역 �)�, 즉 어떤

마을이나 읍 내지 도시를 말한다연 地는 내 不動흩

이 있는 좁은 땅덩어리를 의미한다 즉 地는 내가

부지런히 밭을 일구고 논을 부쳐먹어야 하는 땅이

고 �, 局은 내 재능으로 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 살아

가는 사회적 영역이다 �. 또 聚은 집과 땅의 관계처럼

내 마음을 나누며 교류할 수 있는 구체적 연결관계

를 가진 존재이고 �X은 몸과 局의 관계처럼 나의 마

음이 고민하고 사유하는 분야들을 모두 포괄하는 �( 주

로 �f옮家的 개념의 士大夫나 君子的 가치를 위주로

한 治 �l랭 루天下휩業 �) 貴 �H￥ �� 的 �. �f훨 �{훌論的 개념의 사

회활동 영역이다 �.

�1�.�3�. 에서의 民은 위에서 나온 個我를 확장한 것

으로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 하나로 이루어진

전체를 말한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心身事家를 가

지고 있지만 서로를 침탈하거나 해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의 당위적 성격을 표현한 것이다 �.
活은 땅에서 농사지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값은 몸을

삼가고 정성스럽게 하며 힘쓰는 것이다 �. �q휩�} 成의

대상도 역시 마음과 일이다 �.

�1�.�4�. 동양사상에서 일반적으로 天地는 無私無했

하여 觀陳遠近을 가리지 않는다고 설명되는데 여기

서는 聚과 局에 대해서까지 확장하고 있다 �. 聚과 局

은 사람들이 모여서 交遇와 黨與로 이루어지는 만큼

일반적으로 �A欲이 잘 介入되는 곳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天地와 같은 地位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하나 하나의 개인이 모여 聚과 局을 이루는 것인 만

큼 개별적인 心身 하나 하나가 항상 好善惡惡하는

공평무사함을 이루었을 때의 局과 聚을 전제로 한

것이다 �. 즉 개인이 하기 나름에 따라 局과 聚이 달

라진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
地利와 天時는 〈굶子〉에도나오는 것처럼 ”天時不

如地利 �. 地利不 ���U�A 和” 하늘이 계절과 기후를 만들

고 땅이 곡식을 내는 것에 대한 표현이고 材와 짧는

사실 〈딸원〉에 많이 등장한다 �. 大禹떻라든지 �,
�<洪範

〉편의”멜�!作않
�/

라든지 �,
�< 金願〉편의 ”能多材多쫓”라든

지 하는 것이 例인데 꿇는 짧와 같다 �. 여기서의 �i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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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순한 꾀라기보다는 公 �f�l�J 를 위한 큰 계책이나

정책적 건의를 말하며 材는 어떤 機局의 陳梁이 될

수 있는 재주나 才能 �, 才質을 말한다 �.

�1�.�5�. 莫如 �~ 는 �~ 같은 것이 없다는 말이지만 �~

한 것이 가장 좋다는 강조적 표현이다 �. 여기서는 止

行遇決과 心身事家 및 ￥�h能慧誠을 결합하여 �1�.�4 까

지의 소단락을 종합하고 있다 �.

文中의 我는 個我 즉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

며 �. 心身팎家는 보편적 개념으로써 모든 個我가 갖

고 있는 것이다 �. 이에 대해 動能젤誠이라는 도덕적

당위의무를 부여함으로써 天地局聚으로 나누어진 이

세상의 �I�f�. 和와 至홉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

�1�.�6�. 흙는 위의 �1�.�3�. 에서 나온 活 創 得 成을 각

기 대신하는 말로 볼 수 있다 �. 팎物흘 �5�.�3�. 에서 말

한 것처럼 남보다 백 배 천 배 노력한다는 각오로

心誠求之하면 罵行이 쌓여서 誠慧能動에 이를 수 있

다는 말이다 �. 반대로 그렇지 못하연 설사 心身事家

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한 것이 못되어 언제라도 모

래성처럼 허물어지게 된다 �. 요즈음 한 때의 권력자

들이 자기 몸 하나 �, 마음 하나 看守하지 못해서 감

옥으로 가는 오욕을 겪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1�.�7�. �1�.�4�. 에서 天地와 聚局은 �A欲과 쩌�H�. 、이 배

제된 개념으로 〈中庸〉에서 ..天命之謂性”이라 할 때의

天과 같다 �. 命은 일종의 至 �t 命令으로써 당위적 도

덕법칙임을 뻐明하는 것이다 �. 싸는 個我이고 民은

싸를 제외한 個我 전체이다 �. 이 문장은 다음 �1�.�1�0�.

까지의 문장과 함께 개인적으로 했能慧誠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보

충설명이다 �.

�1�.�8 자기의 心身을 닦고 事家를 이룸에 있어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 절대 안되며 반드시 자기의 힘

으로 熱과 誠을 다해서 획득해야만 한다는 의미이

다 .모든일이 제 하기 나름.이라는말처럼 天機를

얻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본

것이다 �.

�1�.�9�. 집을 한가지로 한다는 것은 �1�.�8�. 에서의 �d�f�.

家 �1�� 없를 모든 사람에게 확장하여 �A�A各염가 집을

살리고 몽을 닦으며 마음을 얻고 일을 이루기 위해

動能쩔‘誠한다는뜻이다 �.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말한

다연 家를 서술하는 통사가 생략되어 있다 �. 그리고

나의 집은 내가 빠르게 한다는 것은 나의 집을 살리

기 위해 動하는 노력을 모두 다가 하겠지만 내가 가

장 빨리 率先하여 실천한다는 뜻이다 身 心 事의

경우들도 다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

�1�.�1�0�. 위 조문과 表훌가 되는 문장으로 앞에서

心身事家를 말하고 뒤에서는 그 實體方法을 말하여

솔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모든 個我

가 이 세상을 살연서 보편 존재로서의 황하고 옳은

心身事家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動能慧誠해야 한다

는 것을 주제로 논한 첫 단락이다

�2�.�1�. 偶家에서는 본래 孔子가 怪겨홉�b때에 대해

말하지 않고 짧神을 敬遠한다고 한 것처럼 절대로

이승과 來世를 구분하여 말하지 않는 법인데 여기서

는 이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 來武가 철저한 偶者

였던 점을 감안하면 아마 이숭이 꼭 저승이나 내세

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기보다는 .지금살아있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

�2�.�2 위의 �1 단략에서 個我의 엄밀한 動能慧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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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논의해 왔는데 룰째 단락에서는 모든 뼈我가

갖고 있는 心身事家의 �1�1�-�.�1�1 遇 �{자을 살펴보면 실제로

는 매우 많은 다양성이 있음을 지적하는데서 출발하

고 있다 �. 활과 惡의 양 극단 가운데 많은 종류의 止

行遇決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그에 대한 해결망

법을 찾아보겠다는 의미이다 �.

�2�.�3�. 止行週決이 다양하게 되는 이유를 나름대로

설영한 것이다 �. 즉 몸을 놀리는데 따라 止가 달라지

고 온 사방을 돌아다니니 온갖 행실이 나올 것이며

숱한 사람들이 자기 꾀를 쓰며 어울리니 다양한 交

遇가 나올 것이며 때에 따라 일의 타이밍이 달라지

니 결단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

�2�.�4�. 지행우결이 다양하다연 홉에 이를 때까지

뜻을 더욱 �m實하게 하고 反省하여 지행우결을 완성

시켜 나간다는 것으로 이것이 위 �2�.�2�.�. �2�.�3 조문의

해결책이다 �. 이것은 마치 〈大행〉에서..傷之盤銘티

힘日新 �. 日 티新 �. 又티新 �"�0�] 라하여 新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

�2�.�5�. 이처럼 세상에서 온갖 사악하고 못된 止行

遇決이 난무한다 하더라도 자꾸 반복하고 돌이키면

결국에는 크게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

�2�.�6�. 과 �2�.�7 은 이어져 있는 문장이므로 연결해서

설명한다 �. 굶子가 �.�.[T �+는 可以 �f�U�H�f�:�. 可以止則止 �,

可以久則久 �, 可以速 �"�I�J 速하시다..라고 한 것처럼 해야

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하지 않는 것이 遠이

고 뿐 �A인 것이다 �. 만일 지행우결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천하사방이 만배로 이익을 얻을 것이지만 만

일 그렇지 못하면 사망일욕의 쩌心。�l 盛해져서 ‘합휩

싸훗가 되는 것이다 �j떻ι、은 그냥 잦速하다는 정도

로는 부족하고 음탕하고 잘못된 것을 쫓아서 거기에

빠져 즐기고 탐닉하는 마음을 가리킨다고 보면 된

다 �.
여기까지가 止行遇決의 差���I�J 相과 결과 및 극복하

기 위한 방법 등을 설명한 부분이며 다음에 이상적

인 止行遇決의 모습을 펼入하기 위한 매개역할을 하

고있다 �.

�3�.�1�. 당위성에 대한 재차 강조와 동시에 다음 문

장을 위한 도입의 역할을 한다 �. 위에서는 大止 大行

大遇 大決을 위한 수행실천 측면에서 말했지만 다음

에는 그 效果에 대해 설명한다 �.

�3�.�2�. 高는 높낮이가 높다는 것이 아니고 수준이

나 방법이 월등하게 높다는 뜻이다 �. 場은 地이며 생

활터전이다 �. 廣은 局量을 넓히는 것이고 大聚의 大

는 交遇하는 일반인들의 數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확충하여 크게 한다는 뜻이며 當은 天時의 흐름에

적절히 부합한다는 뜻이다 �.

�3�.�3�. 앞에 있는 문장은 각기 �2�.�9�. 를 받아서 쓴

것이고 뒤 쪽에 나오는 짧場 廣局 등은 앞에 있는

내용의 결과로 말미암아 형성된 成就와 소득 �. 즉 굳

세어진 마당과 넓어진 局뚫 등플 의미한다 �. 이것을
두루 적시고 양보하여 서로에게 전해준다는 것 등은

天機의 곳곳에 善이 퍼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3�.�4�. 편리함은 物과 이어지고 才幹은 身과 �. 기민함
은 心과 �, 練達은 事와 이어지는 개념이다 �. 練達은 일

에 대하여 숙련되고 통달되었다는 뜻이다 �. 다시 말하

면 物이 편리하고 몸은 재간이 있으며 마음은 민첩하

고 일에 숙련되었으니 心身事物이 廣大極溶한 天機의

險路라도 능히 畢하기가 ���u 反掌인 것이다 �(������ 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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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자가 �"혐 �F欲때於딛때 �f�Y�. 於行’ �'�0�] 라 하고 �"함 �T�i�t

無求때하고 탬無�* ’女하며 �f�Y�. 於 �I�f�;�f�f�f�i 빠於힘하라 �" 한 것

처럼 민첩함은 중요한 덕목이다 �.

�3�.�5�. 止힘많場 行高�1뚫局 �j뽑高大짧 決高當 �U￥하는

것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경지가 아니고 ￥�f�J能쩔誠

을 �m�n하게 쌓아 無雙하게 된 다음에야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3�.�6�. 위에서 그렇게 動能慧誠을 그렇게 강조하고

止行遇決을 딴복하여 말하고 나서도 아직 부족함이

있어서 공경하는 자세로 조용히 �. 바르고도 명쾌하게

天機에 �1�m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는 마치 나이

든 부모가 철부지 어린 아이를 再三再며 �, 고구정녕

하게 타이르는 것과 같다 閒은 閒과 같이 보아 떠

벌이거나 들뇌지 않고 조용히 한다는 뜻이다 세 번

째 단략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크게 止行遇決을 이

룬 경우에 대한 효과를 설명하면서 我止렐을 끝맺고

있다 �.

이상의 자료들을 통하여 �{짧略의 처음부터 나오는

개념이면서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止行쨌

決에 대해 자세히 고찰해 보연 다음과 같다 �.

止는 〈大學〉원--출에서�"大學之道 在明明德 在鏡

民 在止於至홉 知止而後有定 定而後能靜 靜而後能安

安而後能慮‘慮‘而後能得”이라하고 朱子가 止者所當

止之地 �@�J至향之所在 �i�l�l 라 설명한 데서 알 수 있는데

또 댐에서도 �"詩코 �f�j�\ 훌훌千및 堆民所止 �"라는 문장에

대해 朱子가 ‘�止居也름物各有所當止之處 �i�l�l�" 라 설명

한 것이나 �"詩굽 짧했黃鳥 止 �r�1�i�� 뿜 子티 於止 知其

所止 可以 �A�m�i 不如씌乎�"라 한 문장이 모두 동무의

含효.이다 즉 事物이 응당 머무를 곳에 머불러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결국에는 �;�k 第를 거쳐 退를 얻

을 수 있게 된다 �. 이것이 진정한 止이다 �.

즉 物이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 경

우에 가장 합당하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

이며 �. 인간으로 바꿔 말한다면 사회적 활동이 이루

어지지 않는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家팎를 돌보거나

자식을 양육하거나 부모를 봉양하거나 아니면 자신

을 빼養하거나 하는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게 處身하

는 것�( 至혈之所在 �) 이 止이다 또 이 때 요구되는 펼

연적인 �f흉性이면서 갖추어야 할 자세가 바로 부지런

함 �( 動 �) 이다 �.
�r�r 에 대해서는 〈論語 � 책而〉에 ”었子�. 入 ���I�J 孝 �.�W

���I�J 佛 �, 滿而�{듬 �. �?凡愛聚 �, 而親仁 �. 行有餘 �1�1�. 則以웰文”

이라 하고 ‘�父在觀其志�. 父沒觀其行 �. 三 �i�f 無改於父之

道 �. 可調孝슷 �"라 하며 〈및仁〉편에서.放於利而行�, 多

션 �"이라 하고 〈子쭈〉에서
’‘

�:�I 퍼 �I�J事公뼈 �, 入 �H�I�J 팎父兄 �,

짧事不敢不뺑 �. 不뭘 �1명쩌 �.�M 껴�於我했 �?�" 라 한 용례뜰

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일상의 行動행止에 드러나는

行짤이고 또 孝를 비롯하여 인간이 응당 해야만 하

는 여러 �A道를 實體하는 것이 진정한 行이다 �. 이처
럼 我止흘에서 등장하는 行은 아주 뿜近하고 사람들

이 늘상 행하는 속에 있는 개념이며 〈東醫찮世保

元 �件命論〉에서 知와 行이 상대해서 쓰이는 다소

철학적인 의미와는 약간 다르다 �.
즉 身이 활동하는 �A倫의 �}해邊에서 항상 만나고

부딪치는 인간 �(他 �A之身 �) 들과의 관계 속에서 行합을

바로 하고 예절규범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行이라는 말이며 이 때 요구되는 펼연

적인 요소가 자신에게 갖춰진 能力과 才能을 다하는

것이다 �. 만일 다른 사람을 만나 함께 일하면서 행동

하되 자신의 재능을 다하지 않고 겉으로만 禮를 차

린다연 이는 假禮이고 진정한 行이 아니다 �.
遇에 대해서는 〈끓語〉에서.陽貨欲見孔子�. 孔子不

見 �. 램孔子隊 �. 孔子時其 �t�i�l�l�. 而件拜之 �. 遇諸쏠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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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굶子〉에서도 ’‘千및而見王�, 是子所없�:�t�!�! �; 不遇故

去 �. 효予所欲혔 �?�" 라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용 �A�. 갚

�A�. 權勢者 �, 野 �A등을 길에서든 조정에서든 어디서

나 만나는 것 모두를 지칭하며 이 과정에서 서로 接

應하고 對話하면서 感化를 업히고 잘못을 깨달아 홉

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遇이다 �.

즉 心이 미치는 世會의 ���R 域에서 많은 사람들과

交流하면서 善한 이 �(他 �A之心 �) 를 만나연 더욱 북돋

워주고 스스로를 반성하여 善�'�/�1�=의 �i�i�i 養을 받으며 惡

한 이를 만나면 악한 성품을 돌이켜 홉으로 돌아오

도록 諸평하고 스스로에게는 反面을 삼아 惡惡하는

性윤�1을 길러서 세상 사람 모두가 �f휠짧之世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遇라는 뜻이다 �. 또
이 때 펼연적으로 요구되는 德件이 慧인데 이는 지

혜가 있어야만 훨惡을 능허 가릴 수 있고 행惡하고

뺑猜한 사람들의 마음을 능히 돌려서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만일 지혜가 없다연 도리어 힘으로

눌려 스스로 �I�t�} 害를 입을 뿐이니 �1�L효�;도 항상 상대

방의 마음이 어떠한 지를 살펴서 �� 退와 取홈를 정

하였고 불의의 �{용홈에 대비했던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論語� 述而〉에서 子티 ..天生德於子�, 桓魔

其如予何 �?�" 라 한 것처럼 孔子의 大聖大智로도 불의

의 습격을 당핸 일이 있었으니 慧의 중요성을 강

조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
決은 본래 제방이 무너져서 물이 세차게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데 〈굶子〉에..決諸 �* 方 �U�1�J�* 流하고 決諸西

方�D�I�J 西流한다” 한 것처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막힘

없이 길을 터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 여기에서 決은

傷第하게 흐르는 天時에 응하여 일의 방향을 결정함

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진정한 決

은 훈‘로오직 善을 指向하여 決斷하고 惜處해가서 �( 處

決 �) 결국에는 大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하

겠다 �. 여기에 펼수적으로 요구되는 德덤이 바로 誠인

데 이는 휩實 �t 흉하여 公事大業을 透行함에 있어 훌

中에 아무런 �%私로움이 介在되지 않고 天之追인 誠

으로써 任해야만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즉 天下의 事業은 베풀어져야 할 적절한 때가 있

고 정해진 對象이 있는데 이 때와 對象은 가만히 머

물러 있는 법이 없어서 �B혼機를 정확히 맞추어 處決

되어야만 한다 �. 만일 훌�h農하고 興없하는 사업을 봄

철에 하지 못하고 겨울에 한다거나 아이들이 어릴

적에 가르치고 깨우쳐야 할 敎育大事를 이미 성장한

다음에 실시하려 한다연 事業을 그르칠 뿐만 아니라

天下를 망하게 할 것이니 事에 있어서 決의 중요성

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연 孔子가 강

조한 時中의 개념과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훈뺏훌에서의 止行쨌決은 心身 ���J�� 物과 연계되

어 四元 각각의 본질적 속성을 표현하며 我止흉에서

의 止行遇決은 東武가 想、定하는세상 �(社會 �)사람들의

실천적 행동목표로 내세워지고 있다 �. 아울러 두 흉

모두에서 진정한 止行쩔決을 이루기 위한 펼수요소

로써 動能慧誠을 설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 한편 그

것은 인위적이고 임의적인 규정이 아니라 〈中庸〉에

서 ”天命之謂性”이라한 것처럼 모든 個我가 터잡아

살아가고 있는 地局聚天이 先옳的으로 命한 것으로

설정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
이같이 先옳↑�*을 담보하고 있는 止行遇 �(웠 �) 決이

動能慧誠을 바탕으로 진실로 이루어진다면 각각의

생활세계인 場 �(地 �)局꼈時 �( 天 �) 를 據充하고 善으로 충

만시킬 수 있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러한 功用을 지

닌 止行遇 �(짤 �) 決이야말로 �*武가 평생을 통하여 追

求하는 孔굶的 理想世界를 성취할 수 있는 중요한

실천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이것이 바로 我止章의

�3節에서 드러난 명확한 주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

그런데 我止章에서는 했이 遇로 바뀌어 있는데 이

점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 먼저 我止끊에서의 �A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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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 �X地와 �J�f�+ 物�f솥에서의 ι、身팎物의 관계를 설명하자

연 전자는 개별존재로서의 .나.라는 인간 자체에 중

점을 두고 나와 냥 �, 그리고 그로부터 이루어지는 우

리와 주변환경간의 상호관계를 설정한 것이고 후자

는 보편적 존재로서의 .나를구성하고 있는 마음과

몸 �.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객관 존재로서

의 펄와 物을 대비하여 상호관계를 설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전자는 구체적이고 생활에 밀착

되어 있으며 形而下的인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연 후

자는 보편적이고 形而 �1�-�. 的。 �l 며 철학적 � 心件的인 내

용이 위주로 되어 있다 �.
그렇지만 이들을 다시 하나로 결합함으로써 보편

과 개별을 종합해 변증법적 止揚을 달성하는 효과

를 거두고 있는데 이것이 東武論理의 치밀함을 엿보

게 하는 한 단연이다 �. 즉 본 문장처럼 個 ���I�J 者로서의

.나.가 보편적 존재인 心身事家 �(物 �) 에 �A我天地라는

중간 매개물을 통하여 關涉함으로써 종합통일되는

것이다 �. 이런 논리는 뒤에도 계속 이어진다 �. 그러므

로 王語가 心에서 �A으로 바뀌면서 그에 따라 서술

어도 짤에서 遇로 바뀐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기

본적인 의미맥락은 같은 것으로 사료된다 �.

�v�. 結 論

〈格致훌 �. �1�1需略 � 我止〉헬을 통한 止行遇決의 개념

을 추구하고 필物 �f폰에 나오는 止行쩔決과의 비교연

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止는 物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가장 합당하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 사람이 집에 머물러 있으연서 家事를

돌보거나 구체적인 일을 하는 가운데서 至홉

하게 處身하는 것이며 이 때에 요구되는 德닙

이 했이다

�2�. 行은 身이 활동하는 �A倫의 �}허邊에서 짧與가

이루어지는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行質을

바로 하고 예절규범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이 때 요구되는 德닙이 能이다 �.
�3�. 遇는 心이 미치는 世會의 碩�M에서 많은 사람

들과 交流하면서 揚휩土惡하며 敎化 ���� 創에 노

력하는 것이고 이 때 요구되는 德님이 慧이다 �.
�4�. 決은 陽짧하게 흐르며 변화하는 天時에 응하

여 때를 놓치지 않고 일을 決斷하여 처리함으

로써 사업을 완수하는 것이며 이 때 요구되는

덕목이 誠이다 �.
�5�. 止行遇決과 止行쩔決은 �� 語가 事物졸의 心에

서 我止훌의 �A으로 바뀌연서 그에 따라 서술

어도 쩔에서 遇로 바뀐 것으로 이해할 수 있

으며 기본적인 의미맥락은 같다 �.

�6�.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인 心身事物은 구체

적이고 質物的인 개념의 �A我天地라는 중간매

개물을 통하여 생생한 실천적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변증법적 통일을 시도하였으며 나아가

진정한 止行遇 �(쨌 �) 決이 홉으로 충만한 세계인

孔굶道德的 理想世界를 성취할 수 있는 중요

한 실천방법이자 목표라고 생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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